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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서천 수질 오염 심각,
도심 오수 유입 방지대책 절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매월 회원들과 형산강 걷기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최근 환경부에서 선정. 

한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예정 구간을 탐방하면서 하천변 모니터링 및 생태조사를 진행할 ‘ ’ 

계획이다.

지난 월 일 일요일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오릉 주차장에서 출발해 남천 합수 지점을 3 26 , 

지나 유림철교까지 약 구간을 탐방했다 유림철교는 최근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이 확인6km . 

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폐철교를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형산강 서천 탐방에서 회원들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서천이. 

지만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강물이 시꺼멓게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등 시궁창 모습을 하고 있, 

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심에서 뻗어 나오는 우수 관로에서 깨끗한 물이 아니라 오수가 끊. 

임없이 유입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 수달 서식이 확인된 유림철교에서 미터 상류에 위치한 우수 관로에서 오수가 , 250

쉼 없이 유입되고 있었다 구도심도 아니고 황성동에서 오수가 우수 관로를 타고 유입되는 상. 

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신형산강 프로젝트에 따른 서천 동편의 개발 예정 구역을 살펴보면 서천교 상류 지점의 보 , 

건설 및 선착장 설치 장군교와 동대교 사이에 야외수영장 및 인공서핑장 건설 유림철교에 , , 

레스토랑과 카페 건설 등 총 억 원의 개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1,200 .

시궁창에 친수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도심의 오수가 , 

서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세우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 

발 사업을 뒤로 미루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게 먼저다 아울러 서천은 경관 유지 목적으. 



로 불필요한 보가 이미 많이 건설되어 있다 보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도 충분히 예상되는 만. 

큼 보 해체 및 최소화를 통한 생태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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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교 아래의 강물이 썩어 있다 수도산 앞의 벚꽃길과 큰 대조를 이룬다. .■ 

성건동 우수 관로에서 유입되는 오수■ 



서천 수질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연상케 한다.■ 

유림철교 상류 의 우수 관로에서 오수가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다250m .■ 


